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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정산 서비스’ 선보여�판매대금 최대 90%까지 저렴한 금리로 선정산
은행 방문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약정부터 선정산까지 원스톱 처리
인공지능 코칭 서비스, 스토어 플러스 등 판매자 성장 위한 지원 이어가

2020. 5. 15. 서울 — 쿠팡이 새로운 대금 지급 서비스를 선보이며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 판매자들을 위한 지원에 앞장선다. 쿠팡은
KB국민은행과 함께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영세·중소 판매자의 금융지원을 위해 ‘즉시 정산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5일 밝혔
다. 

‘즉시 정산 서비스’는 온라인 판매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결제 대금을 정산일 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지급 받는 서비
스다. 늘어난 고객 주문에 상품 재고를 급하게 준비해야 하는 판매자,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여유자금이 필요한 판매자, 직원 월급
날과 거래처 대금 지급일이 맞물려 급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한 판매자 등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판매자의 원활한 현금흐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판매자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는 넓히고 지급 절차는 간소화했다. ‘즉시 정산 서비스’는 쿠팡 마켓플레이스 판매
자 중 KB국민은행이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자라면 개인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후 빠르면 다음날 판매
대금의 최대 90%를 정산 받을 수 있으며, 하루 0.013%(연 4.8%)의 저렴한 금리로 판매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https://news.coupang.com/archives/4332/


서비스 신청도 간단하다. KB국민은행 사업자용 계좌가 있다면 영업점 방문없이 기업인터넷 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최초 서
비스 신청 시에는 가입 승인을 위한 3~5일의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쿠팡 마켓플레이스 티파니 곤잘레스 시니어 디렉터는 “즉시 정산 서비스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판매자, 예상 못한 상황에 급히
현금이 필요한 판매자 등 다양한 영세, 중소 판매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 한 소상공인
들의 어려움을 덜고, 빠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쿠팡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관리센터에서는
인공지능(AI) 코칭 서비스를 통해 상품별 판매 현황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매출 증대를 위한 맞춤 팁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또 판
매자가 무료로 개설할 수 있는 샵인샵 형태의 ‘스토어 플러스’는 브랜드 홍보 뿐만 아니라 제품 판매로 연결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
고 있다.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쿠팡 셀러스(https://sellers.coupang.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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